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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열린김천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남자일반부 400m계주에서우승을차지한

광주시청선수단.왼쪽부터이준,송민석,김민균,여호수아. <광주육상연맹제공>

광주시청김민균육상 2관왕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100ｍ이어 400ｍ계주우승

광주선수100ｍ1~3위싹쓸이

광주시청 김민균(30)이 김천전국실

업육상경기대회에서2관왕에올랐다.

김민균은4일열린400m계주에서여

호수아, 송민석, 이준과팀을이뤄 40초

20의기록으로가장먼저결승선을통과

했다.

그는전날열린남자 100m에서도 10

초33으로금메달을획득했다.

지난달 26일제73회 전국육상경기선

수권대회100m에서10초40으로김국영

에이어 2위로은메달을획득했던김민

균은이번대회에서기록을끌어올려기

록경신에청신호를켰다.

2위는10초36의최민석(25 국군체육

부대), 3위는 10초47의 강의빈(26 광

주시청)이 차지했다. 강의빈도 전국육

상경기선수권대회10초58(4위)에서기

록을 단축하고 순위도 한 계단 올라섰

다.

최민석은광주시청소속선수로현재

군복무중이며금명간제대해복귀할예

정이어서사실상이번대회남자 100m

1∼3위는 광주 선수가 차지한 셈이 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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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신동 탄생
순천성남초조한이전국대회서금 3 동 2맹활약

대회신기록 2개 타이1개

전남에서 신궁계보를 이을 양궁 신동

이탄생했다.

주인공은조한이(순천성남초6년 사진).

4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순천 성남

초(교장 김금희)조한이(6년)는 지난달

말충북청주에서끝난제30회전국남여

초등학교양궁대회에서 개인종합을 포함

해금메달 3개와동메달 2개를목에걸었

다.

금메달 3개중대회신기록이2개,대회

타이기록이 1개로 대회 신기록 부문에

조한이 이름 석자를 당당히 새기게 됐

다.

조한이는여자초등부리커브개인전에

출전에25m(356점)와 35m(346점)에서

대회신기록우승을차지했고, 30m에서도

대회신기록을 작성하며 동메달을 획득했

다.

20m에서도 357점을 쏴 동메달을 추가

한조한이는개인종합총점에서1412점으

로 대회신기록(종전 1410점)을 작성했

다.

지난 5월전북익산시일원에서열린제

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전 종목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를획득하며양궁

종목대회여자초등부최우수선수로선정

된 조한이는 약 한달만의 대회에서 다시

한번실력을입증했다.

양궁계에서는 조한이의 기량이 성장한

다면김수녕, 서향순, 기보배의계보를이

을선수가될것으로보고있다.

조한이는 여러 차례 전국대회 출전과

지난전국소년체전의경험이긴장감을줄

이는데큰도움이됐다며 중학교,고등학

교에진학해서도꿈을향해노력하는선수

가되겠다고각오를밝혔다.

조한이를지도하고있는순천성남초허

명옥지도자는 (조)한이는어린선수지만

멘탈이강하고집중력이굉장히높은선수

다며 또한기복이없고실전에더강한모

습이대회에서좋은성적으로나타나고있

다고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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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김정훈 광주여대김민서

양궁50ｍ금명중

한국대학양궁선수권50ｍ에서금메달을딴김정훈(왼쪽)과김민서.

한국대학양궁선수권대회

조선대김정훈과광주여대김민서가 광

주여대 총장기 제22회 한국대학양궁선수

권대회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

다.

김정훈은 지난 3일 광주여대 잔디구장

에서열린남자대학부50m경기에서344

점을쏴이경민(안동대)와공동 1위를차

지했다. 이진용(조선대)도 343점을기록,

1점차로 3위에올랐다.

올해광주여대에입학한김민서는여자

대학부50m경기에서345점을기록하며1

위에이름을올렸다.

전날 열린 60m 경기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이보영(순천대), 장민희(인천대)에

이어 3위를기록한김민서는광주여대출

신으로 한국양궁스타인기보배,최미선

의계보를이어갈차세대주역으로주목받

고있다.또광주여대이세현은 50m 경기

에서3위를차지했다.

퀄리피케이션거리별경기종합결과김

민서는여자대학부1위로, 김정훈은남자

대학부 8위로예선을통과,내일부터올림

픽라운드 남녀 개인전 토너먼트에 나선

다.

김성은 광주시양궁협회 전무(광주여대

감독)은 선수지도자협회가하나돼실시

한 강도 높은 동계훈련 구슬땀이 경기 결

과로 입증됐다며 나머지 경기에서도 좋

은성적을거둬주길바란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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